
민주노총은 부정확하고 주관적인 실태 조사와 설문 조사에 근거
한 왜곡을 중단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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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가 공개한 쿠팡 물류센터 야간 근로 실태는 측정 방식이나 발표 내용이 부정확하고 의도적인 왜곡이
많습니다. 노조가 주도한 이번 측정은 대상자 선정의 공정성과 측정 환경의 객관성 등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노조가 선택해서 측
정한 인원 13명은 전체 물류센터 근무 인원의 0.04% 정도에 불과할 뿐더러 대상자들의 연령이나 평소 심장 기능 등 건강 상태, 구
체적인 근무환경 등이 어떠한 지도 알 수 없습니다. 노조가 일방적으로 선택한 대상자들이 공정한 환경에서 측정에 임했는지도 의
문입니다.

또 공개된 일부 수치를 제외하곤 측정의 상세 수치 등이 공개 되지 않아 측정 전모를 알 수도 없습니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2
주~4주 가량, 13명을 대상으로 스마트워치로 측정’했다고 나오는데 산술적으로 24시간 단위로 수백 건을 측정한 것으로 추정 가능
함에도 공개된 수치는 그중 평균치가 가장 높은 몇 건 뿐이었습니다. 의도적으로 가장 안 좋은 숫자를 편집한 것 아닌가 하는 의구
심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김수근 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업안전보건위원(직업환경의학 전문의ㆍ의학박사)도 “측정 대상 직원들이 물류센터 근로자들을
대표한다고 보기 어렵고, 측정 당시 신체 및 심리 상태에 따라 변동폭이 상당한 심박 수를 바탕으로 적정 근무시간을 언급하기에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형렬 교수팀이 조사 발표한 또 다른 물류센터 실태조사도 민주노총 노조원 및 민주노총 노조원이 주도하는 특정 SNS 회원들이
주로 참여한 설문조사로, 편향된 답변만을 담아 여론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애초 설문 홍보와 참여 경로가 노조 조합원만 가입 가능하거나 노조원이 주도하는 온라인 카페와 밴드에서 이루어졌으며, 현장 설
문조사와 측정도 노조원의 주도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설문조사 전문기관들은 설문 문항도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
니다. 예를 들어 노동강도에 대한 질문 항목은 ‘빨리 걷는 수준의 힘듦’ 이상의 힘든 정도로 ‘100M 달리기 수준의 힘듦’과 ‘마라톤
처럼 체력이 고갈되는 수준’만을 제시하고 있어 애초 부정적인 답변을 높이려고 한 의도가 보이며, ‘질병이나 건강 문제가 업무로
인한 것인지?’ 등과 같이 판단이 어려울 수 있는 질문에 ‘모름/무응답’ 항목을 두지 않는 등 부적절한 항목도 보입니다.

일일 근무자가 3만 명이 넘는 물류센터에서 민주노총 노조원이거나 노조에 편향된 채널을 통해 설문에 참여한 356명의 주관적인
의견과 일평균 근무 인원의 0.04%에 불과한 특정 근로자 13명을 대상으로 한 자의적이며 목적이 있는 방식의 측정은 실제 근로환
경을 대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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